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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강혜명, 2013년에 '살아있는 자청비'로 선정  

제주 BPW "세계에서 꿈과 희망 향해 달려"...공연 수익금도 꾸준히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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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명은 ‘살아있는 자청비’다. 

  

강혜명은 2013년 12월 BPW(전문직여성) 한국연맹 제주클럽이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금사업

의 일환으로 시행한 ‘자청비의 영혼으로 꿈을 꾸고 실현하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여신’ 공모 사

업에서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수상자에 선정했다. 

  

자청비는 제주신화에 등장하는 농경의 여신으로, 이 사업은 저마다의 분야에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희망을 개척하는 제주 출신 여성 인물을 발굴해 시상하는 내용이다. 

  

당시 심사위원들은 “강씨는 제주 여성의 강건한 정신을 이어받아 자신을 단련하며 희망과 꿈을 



 

향해 달리고 있다”며 “자청비의 영혼으로 꿈을 꾸고 실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강혜명은 “제주신화에서 자청비는 음지에서도 잘 자라는 메밀 씨앗을 통해 세상을 

이롭게 했다”며 “저는 노래를 통해 세상에 사랑과 행복을 전파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강혜명은 “제주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예술인이 되

겠다”며 “제주를 대표하는 예술가로 성장해 제주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연계해 강혜명은 지난해 3월 BPW 세계대회를 기념하는 여성평화축제의 하나로 제주도문예

회관 대극장에서 독주회를 가졌다. BPW 세계대회는 지난해 5월 성공리에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강혜명은 ‘살아있는 신-자청비’ 화관을 쓰고 평화를 주제로 열창했다. 

  

그녀는 부산에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민족과 여성 역사관’이 폐관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

고 공연 수익금 200여 만원을 그곳에 기부해 또 한 번 훈훈한 감동을 선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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